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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도래마을

전체주민의절반이상이풍산홍씨

영호정과양벽정…쉼터등공유공간

한옥보존해민박집문화공간으로활용

마을품격높여주는고택 눈길

여행전문시민기자/전라남도대변인실

도래마을옛집.시민문화공간으로운영되고있다.

이취재는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았습니다

드넓은나주평야호남의명촌/ 노령산맥서기

받은 식산 자락에/ 세 갈래길 물줄기로 내천(川)

자를그려서/ 아름답게펼쳐진도래마을/ 선비정

신얼을살려유교문화지켜가는/ 선조들의숨결

가득한유서깊은도래마을….

홍건석이지은 도래마을노래 앞부분이다.

도래마을은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에

속한다. 마을을식산(食山)이품고있다. 식산감

투봉에서시작된물줄기가세갈래로내천(川)자

를 이룬다고 도천(道川)마을이었다. 우리말로

바뀌면서 도내에서 도래가 됐다. 배산임수 지

형그대로다.

조선중종때기묘사화를피해내려온홍한의가

정착하면서풍산홍씨자작일촌을이뤘다. 지금도

풍산홍씨가전체주민의 3분의 2에 이른다. 소설

〈임꺽정〉을쓴홍명희의할아버지홍승묵,늘약

자를 대변한 홍남순 변호사가 이 마을 출신이다.

주민들은 취나물을 많이 재배한다. 생으로 팔고,

말려서도판다.

마을로 가는 길, 두 개의 정자가 마주 보고 있

다. 오른편이영호정이다. 오래전도천학당이있

던자리다. 풍류공간으로쓰인다른지역정자와

다르다.지금은마을사람들쉼터로쓰인다.

왼편양벽정은정면5칸,측면2칸에3칸의제실

을두고있다.양반들이풍류를즐긴정자다.빼곡

하게걸린시문에서옛사람의멋을엿볼수있다.

설날마을주민들의합동세배공간으로활용한다.

두루문화행복학습센터 주관 전통혼례식도 오는

10월1일여기서열린다.

양벽정앞은연못이다.마을출신홍연석이내놓

은땅에만들었다. 홍씨는미원그룹(현대상) 임

원을지냈다. 고향후배들취업과후원, 지역발전

에 앞장섰다. 그를 기리는 공적비가 마을 입구에

세워져있다. 양벽정옆으로경로당도있다. 한옥

체험관을겸하고있다.

마을에 한옥이 많다. 전체 건축물의 절반 가량

된다. 풍산홍씨 고택이 많다. 홍기응가옥은 현존

하는풍산홍씨종가다. 안채는一자, 사랑채는ㄱ

자 모양을 하고 있다. 안채는 1892년, 사랑채는

1904년에 지어졌다. 안채와 사랑채, 헛간채, 사

당, 정원등으로이뤄져있다. 계은고택으로불린

다.

사랑채에장서실도따로있다.옛주인이책을가

까이했다.홍기응이죽고자손들이외지에사는사

이책을모두도둑맞았다고한다. 벽에붙은그림

도그때없어졌다.

솟을대문의앞뒤가바뀐것도별나다.춘궁기에

배곯는사람을위해부러거꾸로만들었다.아무라

도대문을타고넘어와곡식을가져가도록한것이

다. 주인은, 형편어려운이웃이언제라도가져갈

수있도록대문안에곡식을뒀다고한다.

지금은?대문은여전히거꾸로달려있다.하지

만 외지인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문이 늘

잠겨있다.비밀번호를눌러야문이열리는번호키

가지킨다.나누고베푼옛주인의생활과는거리가

느껴진다.

홍기헌가옥은우남홍범식이살던집이다.초가

지붕의대문채와헛간채,그리고기와지붕의사랑

채와안채로이뤄져있다. 대문채는 1930년에지

은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문을 따로 두지 않았다. 사랑채는

1790년에 지어졌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

다. 1905년지어진안채는2001년화재로불타고

2005년 다시 지었다. 도래마을옛집과 담 하나를

사이에두고있다.

홍기창가옥도오래됐다.안채가1918년에지어

졌다. 본디안채와사랑채, 행랑채가있었다는데,

지금은안채만남아있다. 안채의둥근기둥은바

닷물에 3년간담근비자나무를, 대청마루판재는

먹감나무를썼다.안채로연결되는중문을대문으

로쓰고있다. 안마당정원과넓은잔디밭도깔끔

하게단장돼있다. 서기당(瑞基堂) 이란 간판을

내걸고민박손님을받고있다.

고택이마을의품격을높여준다.주변풍광과도

잘어우러진다.굴뚝도뒤로배치하거나건물아래

에뒀다. 밥짓는연기가담장을넘지않도록신경

을썼다.가난한이웃을위한집주인의배려다.이

웃집과오가는작은샛문을둬소통한것도눈길을

끈다.옛사람의마음씀씀이가이쁜집들이다.

도래마을옛집도있다.풍산홍씨종가의넷째집

으로 1930년대에지어졌다. (사)한국내셔널트러

스트문화유산기금이지정한시민문화유산제2호

다. 시민이 모은 돈으로 터를 사고 복권기금으로

안채와 대문채를 복원했다. 별당채는 새로 지었

다. 시민문화 공간으로 운영된다. 평일에도 가끔

대문이잠기는건흠이다.

감투봉자락에들어앉은계은정도멋스럽다.정

면3칸,측면2칸건물가운데에제실을뒀다.홍기

응의할아버지계은홍대식을기리는정자다.그의

아들 홍병희태희가 지었다. 조그마한 연못과 조

화를이룬다. 1927년처음지었다고전한다.지금

건물은1992년홍연식이고쳤다.

계은정에서도래마을이내려다보인다. 마을너

머로자리한들녘이누렇게물들기시작했다.한낮

햇볕은여전히뜨겁다. 여름날이갈곳을잃어방

황하는것같다.마을고샅엔감이떨어져뒹군다.

담장위에서땡볕에몸을맡긴호박덩이빛깔도변

하고있다.

돌담너머로보이는집도단아하다.세월의무게

가고스란히내려앉아있다. 물흐르듯유려한처

마도아름답다.마당의나무한그루,풀한포기도

애틋하다. 청초한 샤프란이 여기저기 피어있다.

빈터에서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도 가을날을 부른

다.

발길닿는곳마다, 눈길가는곳마다예스럽다.

마을도요란하거나화려하지않다.어렸을때뛰놀

던옛기억속의마을그대로다.

전통과선비정신이살아숨쉬는도래마을

양벽정(왼쪽)과영호정.도래마을입구에자리하고있다.


